
묻지마 방류 기시다, 괴담 처벌 윤석열

핵 폐수 투기 중단하라
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

마 핵 폐수 방류를 개시했다.

그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

알프스ALPS라는 장비를 통해 

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

수 있다거나 바다에 방류하면 방

사성 물질이 희석될 수 있다 주장

해왔다.

방사성 물질 제거 장비는 검증된 

적도 없다. 게다가 바다에 버리는 방

사성 물질은 생체에 농축될 수 있고 

총량에 변화도 없다. 태평양도서국포

럼 과학자들은 이런 일본 측 자료와 

주장이 엉터리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

말했을 정도다.

이 때문에 일본 어민들도 방류

를 강경하게 반대한 것이다. 그러

나 일본 기시다 정부는 후쿠시마 

오염수 저장에 따르는 경제적 부

담을 방류를 통해 덜어내고, 이 

기회에 ‘핵은 안전하다’고 설파하

려 한다.

핵 폐수 투기 공범 

그 시점이 다름 아닌 한미일 정

상회담 직후라는 것은 더욱 우려

스럽다. 사실상 한미일 정상회담

이 핵 폐수 방류의 최종 조율 장

이었던 셈이다.

미국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·태평

양의 핵심 동맹인 일본이 대중국 견

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

있다. 서로 화답이라도 하듯, 일본 정

부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방위비

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

고, 미국 정부는 2021년부터 핵 폐수 

방류 지지 입장을 내왔다.

한국 윤석열 정부는 하위 파트

너로 미일 동맹에 적극 공조해왔

다. 상반기 내내 (심지어 광복절 

당일까지!) 일본이 이제 파트너

라고 강조하더니 일본의 핵 폐수 

방류가 ‘문제 없다’는 입장이다. 

일찍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

예산으로 일본 핵 폐수 방류의 

안전을 홍보하며 방류를 지지했

다.

이런 상황은 핵 폐수 방류에 대한 

윤석열 정부의 지지 역시 한미일 경

제·안보 공조 강화에 목적이 있음을 

보여준다.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

런 미국의 패권 전략에 호응해서 

한국 자본주의가 이득을 얻어보

겠다는 계산이다. 더불어 한국에

서도 ‘핵은 안전하다’는 설파를 할 

수 있을 테니 말이다.

핵 폐수 방류 지지와 한미간 ‘을

지 자유의 방패 훈련’이 동시에 실

시되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면서 

섬뜩한 상황 전개다.

이처럼 핵 폐수 동맹은 핵발전 

확산 동맹이 될 것이고, 핵 전쟁 

동맹이 될 수도 있다. 그러나 그 

피해는 현재와 미래의 보통 사람

들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. 과거 

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폭탄 투하

의 피해를 전쟁 발발에 아무 책임 

없는 보통 사람들이 져야 했던 것

처럼 말이다. 

그런데 정부는 핵 폐수 반대 운

동이 ‘북한 긴급 지령’의 일부라며 

폄훼하고 있다. 전형적인 색깔론 

공격이다. 핵 폐수 방류 반대 등 

반정부 저항을 위축·분열시키려

는 것이다. 

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와 그에 

대한 지지는 반민주적이고, 반평

화적이고, 반환경적이다. 일본 정

부와 이를 동조한 윤석열 정부를 

강력히 규탄한다.

방류가 결코 끝이 아니다. 밸브를 

다시 돌려야 한다. 이를 위해 핵 폐수 

동맹에 반대하고, 한국 정부의 모든 

한미일 공조 노력에 반대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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